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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그린카, 그래핀 등 대기업 위주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으로

재벌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고착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산업부는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과제에

대해 산·학·연 컨소시엄 형태로 R&D를 지원하고 있으며,

ㅇ 산업부 R&D의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은 대기업의 2배 이상

* ‘12년 산업부 R&D 예산은 출연연구기관(33.1%), 중소·중견기업

(29.4%), 대기업(13.9%), 대학(9.5%) 순으로 지원(’12년 산기평 자료)

ㅇ 특히, 대기업에 포함된 공기업(한전, 가스공사 등)을 제외하면

산업부 R&D의 대기업 비중은 10.3%로 더욱 낮아짐

□ 국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중대형 산업기술 개발과제의

경우, 대규모 자본 및 고위험성 등을 수반하여 중소기업

홀로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대·중소기업 협력을 통해

종합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

ㅇ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기술개발, 판로 개척 및

해외 진출시 관련 대기업과 협업이 유리

□ 기사에서 지적한 그린카와 그래핀 기술개발은 종합기술이

요구되며,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

및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·중소기업간 협력이 긴요

ㅇ 동 사업 관련 대기업의 참여는 시스템 완성 분야 및

일부 요소기술에 제한되며, 중소·중견기업의 역할을

확대해 나가고 있음

* (그린카) 대기업 비중은 대폭 감소(‘10년 43% → ’14년 16%), 중소·중견

기업 비중은 대폭 상승(‘10년 18% → ’14년 37%)

* (그래핀) 대기업 비중 14.5%, 중소·중견기업 비중 49.9%(‘13년)

□ 산업부는 산업경쟁력 확보 및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

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R&D 지원

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

* 중소·중견기업 지원 비중 : (‘12년) 29.4% → (‘17년) 50% 수준

* 대기업 현금부담비율 상향 : (기존) 10~20% 이상 → (개선) 20% 이상

* 정액기술료 : 대기업 4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10%(정부출연금 대비)

※ 관련 문의 : 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(044-203-4520)

신유철 사무관(044-203-4525)


